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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는 금요찬양집회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전통과 예식， 축제와 역 

사를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롬 

6:14) 이 은총에 따라 우리는 더욱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여야 

할 것입니다. ‘칩자가의 도가 멸망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특히 10월은 2009년을 준비하는 출발선입니다.10월의 정기당회 

는 2009년 교회일문을 결정하는 인사당회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 

각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믿음의 결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지난 6개월 간의 교육을 마친 피택자들의 고시와 면접이 있으며，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의 예언과 성 

취에 대한 주제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후에 피택자들의 

임직예배가 있으며， 그 주간 금요일에는 2008년 마지막 청지기훈련 

을받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 

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엠 3:12)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10 

월， 우리에게 펼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10월에 예정된 

주님의 일들을준비하며 대할때마다십자가를붙들기 바랍니다. 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 

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벌 1:6) 

를앓룰닫훌웰. 

11일(토) 당외고시 및 면접 (14:00) 
15일(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수요1부어l배 후， 어전도회) 

정기당회 (수요2부어l배 후) 

17일(금) 장로피택자 주제발표(금요찬앙집회 시) 

18일(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 (14:00 ， 남전도획) 

22일(수) 장로 · 안수집샤 · 권사 임직어|배(수요2부어l배 시) 

24일(금) 제3차 청지가훈련(금요호망집회 시) 
26일(주) 종교개역주일 , 제5차 학습 및 세례식 (찬양어|배 시) 

1 989년 3월 4일 창간 2008년 9월 28일 

를I슴과 삶(금요찬양집회) 

13. 율웹 없ιI 잘 쑤 았을"f?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은혜 위에 다른 조건을 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 

에서 어떤 것이 율법적이고 어떤 것이 율법적이 아닌가? 율법적인 삶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실현가능해질 수 있고 은혜의 삶의 근원은 우리를 통하여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다. 한 집에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같이 산다. 한 사람은 그가 듣는 음악을 향 

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다른 한 사람은 듣지 못함으로 겉으로만 상대방의 행동을 흉내 내 

고 있다. 이것이 율법주의와 참 기독교의 차이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 

리가 듣는 음악에 대한 반응과 비슷하다. 율법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은혜를 강조히는 것은 더 많 

은 죄를 짓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딛 2:11~13) 예수님을 영 

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산다. (갈 5:16 ; 엠 5:18) 성령충만을 위해서 믿음 

으로 간구하며 살기 때문에 죄와는 멀어진다. (요일 5:14~15) 

우리는 신약에서 보여주는 삶과 내가 경험하는 삶이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사랑을 

모를 때에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은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가 하면 

‘나는 사랑을 모른다펴 고민하면서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자들도 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은 기독교의 기본이다. 우리는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 

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고 이미 그의 사랑 

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롬 5:8 ; 요일 4:9) 고린도전서 13장 4~8절을 사랑을 측정하는 표준 

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랑의 경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랑이 하나님 

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설명해 주셨음을 믿을 때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실존적으로 존 

재하게 된다. 자랑’ 과 하나님’ 을 비꾸어 넣어서 읽어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알 수 있다. (요일 

4:8)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달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된다.c요 13:34 

; 엠 4:32)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에 인간 안에 있는 자연의 법칙 역시 같은 것임을 보게 된다. 인간은 

모두가 용서， 사랑과 인정을 받기 원한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슴속 갚은 곳에 

서부터 요구하고 있다. 사랑받기 원하는 자들이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교회가 냉랭하고 차갑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 

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우리가제대로 알지 못했을때 자신의 머릿속에 그려놓은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자기 삶의 전체에 특히 모든 것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 사랑을 이해할 
때에 ‘성령충만’ 에 대한 이해도 생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 (엠 3:16) 

성도들에게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함이다. (엠 3:17~19) 그러므로 성 

령으로 충만해 진다는 말씀의 실질적인 의미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 

혜로 충만해진다는 뭇이다. (엠 5:18)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 이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마음과 몸을 다 내어드리는 것이 기쁨이 된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도 없으며 이를 위하여 투쟁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말핸 것은 아니다. (갈 

5:17) 육체는 항상 우리의 미음에 두려움과 공포와 육체의 자랑과 이기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우 
리는 이러한 멍에에 메여 살 필요가 없다. 말씀은 “육체를 깨끗하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 
고 말씀하지 않는다. (갈 5:16)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다. 그리스 

도께서는 우리틀의 육신을 더 아름답게 발전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새 생 

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선언하여 

주셨다. 

우리 안에는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실력을드러내어 인정받으며 살고싶어 하는교만이 꿈틀 
거린다. 이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갈 5:13~14， 6:2) 밖으로 보이는 규정이나 예법을 쫓아 노 
력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르자. 예수님은 친히 행하신 완전한 사랑 
의 삶으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 (롬 13:10 ; 마 5:17)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먼저 그리 

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것이다. 죄인 된 우리 안에는 나누어 줄 사랑이 없 
다. 하나님의 사랑을받고 이 사랑이 다른자들에게 전달되는도구가 되었을 때에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매일쩨험하게 된다.(요 13:35)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새 계명이 날마다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요 13:3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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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Sunday I 

SEEK THE LORD 
(6)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Call upon Him while He is near. (7)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unrighteous man his thoughts; And let him return to the LORD, 
And He will have compassion on him, And to our God, 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8)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or are your ways My ways," 
declares the LORD. (9)For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Isaiah 55:6-9) 

The Lord God has been See아k이에In빼1 

’”’ T까h밍en the Lord God called to the man , and said to him, 

"Where are yoU?" He said, “ 1 heard the sound of You in the 

garden , and 1 was afraid because 1 was naked; so 1 hid 

myself . 11 (Gen. 3:9~ 1 이 Jesus said , 11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11 (Lk . 19: 1 이 The 

Lord God is a seeker and human beings are also seekers . What 

do we seek? We seek wealth to spend on ourselves, we seek 

recognition to satisfy our pride, we seek thrills to fill our sense 

of emptiness, and we seek attention to fill the void in our lives . 

The Word of God , as mentioned in today ’s Bible passage , 

advises us to seek the right thing , 11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Call upon Him while He is near. 11 (v. 6) As 

Christians we need to stop running after worldly ideas and 

things and start following the Lord . It is so important to seek 

the Lord in everything. 

God is the initial seeker. His love moves Him to seek sinners . 

His love unites us to Him. When you seek the Lord, His love 

comes into your life . His grace makes this search worthwhile 

and possible . The cross proves God's love, "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 even 

death on a cross . "(Phil. 2 :8) Jesus came to redeem lost 

sinners . His death on the cross pa id for our sins, 11 But He was 

pierced through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ening for our well-being fell upon Him, and 

by His scourging we are healed . AII of us li 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but the Lαd has 

caused the in iquity of us all to fall on Him. 11 (Is. 53:5~6) God’s 

love flows through the gospel message, 11 .. .. ..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 11 (1 Co r. 15 : 3~4) Jesus was born into this world , 

worked, died, resurrected , and will return . AII Christians are 

called to herald this 'message of see king God ’s love . God is 

seeking sinners, so sinners need to respond to His cal l. They 

need to seek Him. They need to hold nothing back, and just 

surrender all to Him. 

Sinners need to throw out all their garbage and only see k 

after the Lord , “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unrighteous man his thoughts; And let him return to the Lord, 

And He will have compassion on him, And to our God, For He 

wi 11 abundantly pa rdon . 11 (v. 기 If you try and hold on to 

something , including your methods and reasoning skills , you 

will not make it. You must give everything up and seek God 

only. The wide road leads to destruction . It beckons you daily 

and offers you ' pleasure now. This road promises to deliver 

much happiness, but it is the ultimate betrayer and trickster. 

The dreams it gives turn into nightmares! Those who finally 

become sick of its sinful nature can seek the Savior. Those 

who are tired, burdened , and lost can seek Jesus. He will help 

you walk the narrow path that leads to heaven. If you can ’t 

even walk, He will carry you. He will help you , protect you , and 

never forsake you. He will always love you! 

The seeking Savior offers salvation to those sinners who are 

seeking Him. How wonderful is that! You have to appreciate 

and admire God ’s amazingly gracious love that unites dirty 

sinners to Holy God. He offers mercy. He forgives abundantly 

How is this possible? God said , 11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 Nor are your ways My ways, .. .. .. For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11 (vv. 8~9) God's 

grace is greater than our sin . God told David, "1 took you from 

the pasture , from following the sheep , to be ruler over My 

people 'Israe l. 1 have been with you wherever you have gone 

and have cut off all your enemies from before you ; and 1 will 

make you a great name, like the names of the great men who 

are on the earth . 11 (2Sam . 7 : 8~9) 

My dear friend , God is still seeking sinners . Plèase respond 

to His love and be saved today. Jesus calls out, “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Iaden , and 1 will give you 

rest. 11 (1\M. 11 :28) Haven ’t you had enough of sin? Aren ’t you 

sick of it yet? The joy that comes from knowing Jesus is better 

than anything this world can offer. His love surpasses al l. If you 

are seeking truth , real love, happiness, and the purpose of life, 

then see k the Lord and you will find the answers . Seek the 

Lord and your soul will find eternal life . Amen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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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뿔와를활드를} 
(6)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설 때에 그를 부르라 

(7)악연온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야오라 

그려하면 그가 긍훌히 여기시라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야오라 

그가 너그렵게 용서하시라라 (8)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걸온 너희의 걸과 다름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이는 효}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샤야 55:6--9)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 

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 

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 

려워하여 숨었나이다끼창 3:9~1O)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옹 것은 앓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녹 19:10) 여호와 하나 

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 역시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그렇게 찾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안락한 삶을 위해 부 

해지길 원하고자존심을만족시키기 위해 인정받기를갈망합니다. 우리 

는 허탈감을 메우기 위해 스릴을 즐기기도 하고 공허한 삶을 채워 줄 누 

군가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마땅히 찾아야 될 것을 찾으라고 권고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7'(6절) 그리스도인 

으로서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물질을 쫓는 것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되게 합니다. 여 

호와를 찾을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 

총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귀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 

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줍니다. ‘자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 

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7' (빌 2:8) 예수님 

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값을 모두 치루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 

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 

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5~6)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 .... ..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 

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새’(고전 15:3~4)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뭇대로 사역하셨으며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라는 메시지 

를 전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죄인들 

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주저하 

지 말고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썩어질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자 

죄인들은 썩어질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 

갱성판옥사 

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홀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7'(7절)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의 경험과 합 

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을추구하며 거기에 집중하더라도 결국은그것 

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을 찾아야 합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 길은 날마 

다 우리를 유혹하며 쾌락을 제공합니다. 그 길은 세상에서의 행복을 약 

속해 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거짓과 사기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이 

제공하는 꿈들은 악몽으로 바뀔 것입니다! 마침내 악한 죄성에 병든 사 

람들은 구세주를 찾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 지치고 갈 바를 몰라 헤 

매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을결을수있도록여러분을도외주실 것입니다. 만약여러분이 결을수 

조차 없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업고 가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을 도우시며 보호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죄인들을 찾으시는 구세주는 그분을 찾는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 

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우리는 추악한 죄인들을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자비로운 사 

랑에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자비는 무궁하고 주님의 용 

서는 풍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나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 

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7'(8~9절) 하 

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람 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 

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 

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랴?' (삼하 7:8~9)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외치 

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마 11:28) 이미 지은 죄가충분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일 

이 지겹지도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누리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 

월합니다. 진리와 진정한 사랑， 행복， 삶의 목적을 찾는다면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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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 

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 

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계 4:8)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하시다. 비록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형벌인 십자가형 

을 받으셨지만 무죄하셨다.C요 18:38 ; 행 4:27) 이처럼 어린 양의 거룩함으로 인해 

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히 

7:26) 거룩하신 어린 양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자. 

창조주시기 때문이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 

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뭇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 4:11) 예수님은 성부 하나 

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약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어린 양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인 것이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 

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의 능력의 말씀으로만물을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하시고높은곳에 계 

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끼히 1: 2~3) 어린 양을통해서만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고난(십자개을 통해서 되어졌다. (히 2: 1O~11)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 

다. (계 5:9) 창조주이신 어린 양께 모든 초점을 맞추자. 

부활하심에 찬양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계 5:12)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영원 

한 생명의 기회를 받았다. 누구든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모든 피조물은 찬양할 것이다. ‘패가 또 들으니 하 

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 

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끼계 5:13)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건은 전무했 

다.μt 53:2)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털을 깎이는 어린 양처 

럼 잠잠히 모든 핍박을 다 받으며 고통스럽게 죽으셨다.(사 53:3~7)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영광을 돌렸다 (빌 2:11) 부활하신 어린 양께 모든 초점을 맞추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십자가의 중심에 어린 양이 계셨다. 그럼에도 사 

람들은 “어린 양이 무엇을할수 있겠냐?’고 비아냥거린다. 우리도 이 사람들중에 

있지 않는가? 어린 양을 외면할 때 우리는 가장 그리고 영원히 비참하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악함을 모두 회개하자. 어린 양은 거룩하신 창조주이 

시다. 어린 양에게 모든존귀와 영광과찬송을돌려 드리자. 나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온갖세상의 것들을모두 버리고 어린 OJ'을모시어 들이며 그분을창양하 

자. 죄인들 아니 바로 나를 위해서 날카롭고 긴 가시관을 쓰시고， 굵은 대못으로 뚫 

린 어린양의 손과발을붙들자. ‘페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장로들은엎드려 경배 

하더 라?' (계 5:14) 아벤. 

{ 마가복을 감때 웰 l 
전통， 예식， 축제， 역사는 공허하다. 그럼에도 인간 

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묘띈다. 이것들을 통해서 경건 

한 삶을 사는‘인격자가 되려고 한다. 주님의 뜻을 우 

선하기 보다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항상 우선한다. 이 

처럽 어리석은 사료떨을 흔t해서 예수님은 강조해서 

뎌렁페 하는 것 Þl 

사랑을 깨끗하차 훗하제 만든다 

(7:14-23) 

악한 생각을 진심으로 회개하자. 우리가 말하는 것들 

은 마음￥H서 나오며 결국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 

다.(마 15:18) 매번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만 실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 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할 뿐이다. c롬 다시 말씀하신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막 7: 14)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전하시는 말씀은 

이것이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요k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c막 735~1p) 우리 

의 생각과 결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다. 정결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 

도의 십자가뿐이다.(롬 14: 17) 

죄는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전 8:8) 원죄로 오염된 우 

리를 더욱 오염시키는 것은 우리가 묘던 전통과 예식， 축제와 역λ에다.(막 7:20) 따 
라서 깨끗함을 위해서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세우지 말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어l만 집중하자.(고전 7: 19)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 을 다 동원 

할지라도 죄로 인한 오염과 영원한 죽음을 믿낼 수 없다. 나의 경건， 정의， 공로 등 

자신의 모든 것들을 철저히 버리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마음에서 셀 수 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악한 생각(막 7:21~22)을 제어할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은 보혈뿐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묘}이 우리를 깨못하게 한 
다.(레 17:11) 

아직도 자신의 능력과 노력g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믿는가? 이것은 착각이다. 이 

1 :21) 겉으로 깨끗한 것처럼 치장할 수-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악할뿐이 

다. (창 6:5)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림을 더럽게 하느니라’(막 7:23)는 
예수님의 말씀대로이다. 그러니 정결한 삶을 위해서 인ζ띨이 묘L든 전통과 예식， 축 

제와 역사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자신이 철저히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만 커져야 한다. 보혈로 자신의 모든 것들은 깨져야 한다. 내가 사는 것이 아 

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도록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자. 

이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뻗전 3:4)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 
로 나아와 진심으로 회개하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값진 영혼이 된다. 또한 하나님 

- 의 말씀에 순종하자.C받전 1 :23)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새 사람이 되자. 십자가 
를 붙들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심령은 새롭게 되어 새 사료에 된다.C엽 4:23~24) 

깨끗함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며 고민하지 말자. ‘어떻게? 언제? 무엇?’ 의 

생각들은 항상 ‘자신’ 을 드러낼 뿐이다. 거짓된 자신이 드러나는 모든 옛사람과 행위 
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자.(골 3:9~ 1O) 오직 하늘의 것들에 모든 소망 

을 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광을 소망하자.(골 3:1 ~4) 더럽게 하 
는 것이 사료멸 깨끗하게 묘띨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재맨에 우리를 깨끗하 

게 한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자. 아멘. 



저11013호 주만흥헌 

땅끝 m지 

겨룩한뺑l셔 

선교를 떠날 때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영흔들을 만나게 하실까?’ 생각하면 마음이 항상 
설렌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주님의 크신 뜻에 도구로 사용하시는 일 또한 참으로 감사하다. 그 

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준 

비하게 된다. 

사역지로 가는 중에 차창 넘어 보이는 푸른 초원에 가축들이 한가로이 풀을 먹고 있는 풍경이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듯하다. 그러나 감상적인 생각은 잠시일뿐， 몇 시죠띨 차로 달 

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뜨거운 햇빛과 흙먼지 바람묘}이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예비하신 영흔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걱정만이 앞섰다. 도혹뼈l배를 드리는 중에 주님은 곧 나 

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셨고， 이곳이 주님이 인도해 주신 거룩한 땅임을 깨닫게 해 주셨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찍는 한늦배 우리는 한 마을을 찾았다. 노방전도와 축호전도로 2-3조로 나 

뉘어 하나님의 예비된 영폰을 만난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쨌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우리의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 주었고， 영접기도까지 잘 받아 주었다. 점심식사를 n찌고 쉬고 있는데 멀리 나무 

숲 사이로 아이들 여릿이 물놀이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아이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였다. 성경구절을 더 전하고 영접기도까지 마친 뒤 찬송을 여러 

번 반복하여 기억하도록 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열심히 따라부르는 0에들의 모습이 U}j;] 천 

사들같았다. 

다음 날 우리는 한 마을로 갔다. 마을 사람의 인도로 어느 임산부 가정에 들어갔다. 복음을 전하 

자 그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미소 지었다. 그여의 가족은 얼마 전 이웃 나라에서 이주해 왔으 

며 현재 무척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다음 날에 주님은 뚱뚱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해 주셨다. 관절이 안 좋아 <61'쪽 무릎이 많이 부 

어 고통스러워 보였으나 할머니는 우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접해 주셨다. 우리는 복 

음을 전했고， 할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아침부터 검은 구름이 보이더니 빗방울이 몇 차례 

오락가락 하여도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려는 마음에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성령님은 

흙먼지 바람조차도 개의치、 않도록 우리를 이꿀어 주셨다.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우리는 확신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꼭 축복해 주시리라 믿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 

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공효빼서도 우리는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였다. ‘주 

님도 우리의 이 모습을 기뻐하시리라! 생각하니 더욱 힘이 난다. 이제 이곳-을 떠나려하니 아쉬움 

만 남는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좀더 많이 전했어야 했 

는데， 좀더 자기 부인을 했어야 했는데! .. .. .. ’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사명을 얼마 

나 잘 감당했는지 회개의 마음뿐이다. 

신정숙(집사， 1 0교구 2지역팀 ) 

그리스도와 함께 쉽꽉가어l 못 박혔으니 

선교사역에 동참하겠다고 결심하기까지 많은 기D} 필요했습니다. 선교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저는 주님께 죠F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선교를 갈 

수 없을 거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해야 할 공부와 선교를 위해 버려야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 

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저의 발걸음에 족쇄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족쇄들을 단번에 풀어주시고 저를 선교지로 보내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는 순죠얀간마다 주님께서 

는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선교지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 

스도께서는 내 요k게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구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거센 풍랑 가운데 

에서도 저를 선교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사탄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 

다. 나태함과 게으름은 저의 기도를 막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게 만들었습 

니다. 주님께서는 준비기간부터 저희 팀을 단단하게 훈련시키셨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 

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현지의 기후 등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팀원들 사이에 평안을 주시고 선교지의 영흔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처음 이밑엔 

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담대효띨 주셨고， 복음이 전파되 

는 중에 우리 팀을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꿀어 주셨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얼마나 선교지의 영흔들을 사랑하시는지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 

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흔들이 있었고， 주님을 거부하는 영흔들 

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이 찬양할 

때 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사히 단기선교를 마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역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김재경(학샘 1 고등부 3텀 ) 

2008년 9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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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냐는영혼들O 

열매맺긴를 

어제 정탐에서 너무 냉담한 현지 사정을 본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아침기도를 마친 우 

리는 사역지로 향했다. 어느 마을 어귀에 도착하여 서로 하 

나가 되어 간절히 기도한 후 조별로 축호전도를 시작했다. 

석류가 빨강게 익어 주렁주렁 맺힌 어느 마당가어l 들어가자 

젊은 부부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어제 정탐 때와는 

달리 너무 반갑게 맞아주니 내심 깜짝 놀랐지만 이내 길을 

열어 주신 성령님께 감사했다. 거실로 안내받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한 후 우리를 소개하고 하 

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두 부부는 기쁜 마음 

으로 경청한 후 영접기도에서 잠시 주춤했지만 직접 소리 

내어 읽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였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들의 손을 잡고 감사의 표시를 한 다음 우리말로 함께 기 

도하였다.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 

파되어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기도가 끝나자 부인이 우리에게 남편과 담소를 나누라고 한 

뒤 밖으로 나갔다.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아 나가 보니 우리 

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너무나 고마웠지만 부부의 

간정을 정중히 거절하고 집을 나서는데 부인이 마당의 석류 

나무로 가서 잘 익은 석류를 따 주었다. 이것마저 거절할 수 

없어 난생 처음 석류를 먹어 볼 수 있었다. 달콤하면서도 알 

싸한 맛이 정말 맛있었다. 주인 내외의 마음을 읽는 듯 상쾌 

했다. 알알이 박힌 석류 알처럼 빛나는 영흔들이 이곳에서 

익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님께서 이곳에 뿌려진 복음 

을 통해서 석류 알처럼 빛나는 많은 영흔들이 주님의 교회 

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다. 정 

말로 이곳에 이들 부부를 통하여 석류 같은 몸 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김영준(집사， 17교구 5지역 팀) 

지난 주에 도작한 선교됨 (3개 팀) 

기 간 팀 

9월 15일(월)-9월 23일(화) 16교구 6지역 

9월 16일(화)-9월 24일(수) 17교구 8지역 

9월 18일(목)-9월 26일(음) 8교구 1 지역 

헌재 사역 중민 섣교텀 (2개 팀) 

기 간 l 텀 

9월 22일(월)-9월 30일(화) I 1 교구 5지역 

9월 25일(목)-10월 3일(금) I 1 교구 1지역 

팀장 

님-「 }/ C서그 Q C그j 

박찬옥 

이기옥 

이번 주에 졸빌'O t는 선교팀 (3개 팀) -- j 
| 기 간 | 팀 l 팀장 

9월 29일(월)-10월 7일(화) I 20교구 5지역 | 김기홍 

9월 30일(화)-10월 7일(화) I 14교구 9지역 | 최우근 

10월 2일(목)- 1 0월 9일(목) I 5교구 1지역 l 김옥권 

/ 



0 2008년 9월 28일 

주님의 말씀을통며1서 

한때 재테크에 판심을 갖게 되면서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 

게 되었다.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부동산 뉴스를 열심히 보면서 ‘어디다 집을 사 

면 더 많이 오를까?’ 고민하며 마음을 졸이기도 했다. 이렇게 안하면 바보취급받 

는 사회적 분위기를 핑계 삼아 세상과 타협하고， 나와 타협하고， 그렇게 몇 년을 

보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메뚜기 재앙(올 2:25)만큼이나 처참했다. 돈을 잃 

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황폐해져버린 것이다. 마치 풍요로운 포도 

주에 취해 하나님을 떠나 메뚜기 재앙을 당한 유다 백성과도 같았다. 돈을 잃은 

것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웠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나 죄책감과 낙심한 마음으로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힘으로는 도저 

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이때 자비로우시고 긍흘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셨다. (올 2:12-13) 
빚을 갚기 위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주님은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셨다. 

새로 이사가는 집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만 의지해서 사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 

다.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런 것이 나를 살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을 

알게 되었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알 

게 하셨다. 그리고 그동안 죄책감과 낙심으로 흔들렸던 구원의 확신도 깨닫게 하 

셨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신다는 말씀 그대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 주신 것과 또 성령께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 

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황폐해진 나를 새롭게 만나 주 

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로 부르셨음을 알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던 

것도 잠시， 나도 모르게 예전의 황량하고 허무했던 삶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했 

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내게 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세e그띨 효댄H 떠내려가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주님의 음성 

을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 재잉언지를 알았기에 정신을 바짝 차힐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통해서 지 

난 몇 년간 니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의 사료띨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그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토록 귀 

하게 여기시는 주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김수진(집사， 정년2부) 

변확 

아이들이 한두 살 때， 시부모님의 권유로 구역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살이에 늘 자신감이 없고 불안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나는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 고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려 살 

면서 나도 모르는 λ}이 O}이들과 남편에게 소홀해졌습니다 o에들은 사춘기를 겪 

으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설득하고 달래도 보고 제가 

변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힘든 상훌떤 계속되었고， 저는 스트레스로 위와 

머리， 어깨가 아프면서 얼굴은 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 선생님과 마찰을 일으킨 채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아이 

와 함께 울면서 “엄마도 많이 힘들지만 교회에 나가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단 

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저의 아들의 마 

음을 열어 주셨고，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아들은 예배를 

드린 후에 “엄마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얘기를 해 
주지 않았어?"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후 아들은 바뀌었습니다. 활기차게 생활하였고， 신앙생활과 공부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정말 나의 아들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했습니다. 이 변화 앞에 저는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니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한 저를 주님은 변화된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 

리 가족이 예수님 요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저를 너무 

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겁니다. 

죄옥현(집사， 4교구) 

후민흥헌 저11013호 

간훌과 나눔 

모든 상뿔11 감Átt't며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큰 어려움 없이 자라왔다. 감사하게도 믿음이 있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o}이를 낳았고， 신앙생활에 

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 둘째 태연이가 태어난 후 아 

이는 잔병치레가 많았고， 돌 이후에는 가와사키병(급성 열 

성점막피부 림프절 증후군)을 앓았다. 의사 선생님이 태연 

이의 심징에 이상 소견을 밝히셔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 

사를 받았다. 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희귀질환인 ‘뮤코다당체침착증’ (MPS) 진12l"을 받았고， 현재는 치료방법이 없으나 치료방법 

이 곧 나올 것이니 기다리자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청천벽력 같은 밀에 온 몸이 무 

너져 내렸고 눈물이 앞을 가렸다. 눈물과 절망으로 며칠을 보내던 중 주님은 나에게 새벽기 

도회에 나가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날부터 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 

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끼렘 33:3)는 말씀을 품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답답했던 마음 

에 펑온이 찾아왔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 그동안 밍 

는다고 하면서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했나? 를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웠다. 세상과 타협하 

고 내 펀안함묘띨 위해 살아온 나를 돌아보며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하나님은 날 사 

랑하사 그냥 두시지 않고 이러한 시련을 통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해 오던 나와 우리 가족에 

게 주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고자 채찍질하시는구나!’ 라는 사실도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4년이 흘러 오늘에 이르렀고， 태연이는 크게 아팩 않고 잘 자라고 있다. 끝째 

부르는 찬송은 하나도 없지만 태연이는 “예수께로 가면 “예수 사랑하심을 “싹트네” 등의 

찬송을 좋아하고， 성경읽기도 참 좋아한다. 병원의 치료실 선생님께서도 “혹시， 아빠가 목사 

님이세요?"라고 물을 정도이다. 물론 아직 태연이의 병은 진행중이다. 굽어진 팔과 손가락， 

불룩 튀어나온 배， 뒤뚱뒤뚱 걷는 걸음걸이 . 외형적으로나 지적으로 병색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저 기도하면서 하루 속히 치료제가 나오기를 바랄 뿐이다. 동 

’ 시에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고자 한다. 이렇게라도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서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탱}고， 예수님 사료L을 더욱 느끼게 해 주 

고 있으니 태연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에 나는 감사함으로 찬송한다. “아， 하나님 
의 은혜로 이 쓸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장현정 (집사， 1 8교구) 

기 도 

고맙고 갑사하신 때수님 ! 

법빼반도 뭇하고 죽율 수밖에 없는 획인을 사랑아시어서 자녁 삼아 추시고， 

내 획 사빼 추시기 위!혜 십자가애 피 훌리시고 부활하시어 

영윈안 째깨를 허락하여 추시니 갑샤압니다. 

예전에는 률랐습니다 . 

추남외 사랑융 몰랴 윈망하고 

셰상외 어려용에 .하나님 나톨 이명재 임들게 아려고 태어나게 아셨냐요 ?’ 

윈망과 탄식요료 셰상의 기틈만 찾아 헤매었습니다. 

용서헤 추셰요. 추닝! 

그동안 언제나 추님은 나톨 앙상 지켜추시고 또 지회추셔서 

내 가정파 내 자녀톨 보효하여 추시고 기닥려 추시는 줄 몰랐습니다. 

추님， 예천에 어리석고 미련하였던 저를 

심자가 를염톨 씻어 추시고 새 사람 되깨 아시니 감사압니다. 

이제는 빼입 때입이 엄마나 기.톨고 앵복안지 보릅니다 . 

내가 이명께 변안 검 내 자신이 놓라고 있는댁 ， 

우리 가정도 암께 후님외 보염융 째닫고 밥께 앙 거C빼요 . 

후남! 기다려 후셰요 . 

납핀과 아톨이 압께 추남 헌에 옆드려 획개하고 

감샤기.도학며 예베드림 률 믿습니다 

후남 l 를 맡씀 안에셔 할며 성명에 붙률려서 삼며 감사하며 

‘심자가톨 컴 수 었냐 1-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맨 

.아멀.’요를 말하는 추님획 자내가 되겠습니다. 

예추님획 이톰요l 기도특립니다. 아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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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칼립 l 매 g혼이 후를 한양 

예수 그리스도1~ 

"1 초1~ 되는 

에바다부 

에바다부는 주일만 되면 소란스럽다. 일반엔들의 생각 

에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적 

믹L이 흐를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주 

일의 에바다부는 일주일 묘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들끼리 만나 교제하며 예배 드리며 말씀 공부하는 것만으 

로도 즐거움과 쾌활합과 묘팩함과 기대감이 넘쳐난다. 

제 2교육관 l층에서 모이는 에바다부는 오전 9시에 학생 

부 예배로 시작한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0-15 

명 정도가 매주일 출석하고 있다. 오후 12시 50분에는 성 

인반 집회로 모인다. 주일3부예배를 본g때l서 드리고 120 
여 명이 모인다. 주로 서울 외곽에 살며， 청년부터 9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모인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 
이형수{장로， 어|바다부장) 

점은 효뮤일 내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교회에 오기에 대부분 아주 일찍 온다. 늦는 사람이 거 

의 없다 주일3부예배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에바다부에 모여드는 이훌은 어린 아이 와 같은 

순한 웃음과 넘치는 기쁨을 안고 들어선다， 예배가 끝나면 반별로 나뉘어져 교사들과 그날의 

말씀 중심으로 문답하고 대화하며 기도하는 시죠띨 갖는다. 교사들은 모두 수화를 통해 농아인 

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현재 에바다부는 전임목사님과 건청인과 농아인을 합쳐 54명의 교 

사가 있다. 그래서 매년 봄과 가을에는 수화교실을 연다. 초 • 중 · 고급반과 통역반으로 구분된 

이 수화교실에는 수화를 배우려는 사료띨로 늘 붐빈다. 

에바다부의 예배나 집회에는 수화전문 통역자가 있어 모든 내용을 동시통역한다. 공예배 및 

집회시에도 모두 수화로 통역을 한다. 특히 주일3부예배 시에는 본당 2층 좌측， 지정좌석 앞에 

있는 대형 수화 통역용 모니터를 통해 나오는 수화를 보며 예배를 드린다. 농아인들은 교회의 

이러한 배려에 늘 감사， 감사할 뿐이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 중심의 말씀만 전한 결과는 

예배나 집회시죠k게 보이는 저들의 태도만 보고도 알 수 있다.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 

습은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 같다. 이들 중 대부분이 주일에 거의 빠지지 않고 출 

석하며， 매년 10-15명 정도가 세례를 받는다. 또한 학생시절부터 나오던 농아인이 이제는 어 

엿한 성인이 되어 에바다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전한 복음의 결실일 것이다. 

에바다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에바다부 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다. 에바 

다부의 성도들은 주일 외에는 말씀을 접하고 들을 기회가 거의 없기에 교사들은 한 말씀이라 

도 더 많이 나누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래서 성경쓰기， 성경암송， 성경퀴즈 등 말씀 중심의 

모든 행사들을 할 때에는 저들과 함께 동참하여 실제적으로 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 

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들을 보며 복음의 능력(롬 5: 1 - 2 )이 말씀 가운데 살아 있음(히 

4:1 1-12)을 느낀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딩후 3:16- 17)는 말씀이 에바다부의 농아인 형제 자매 인에 풍성하 

게 열매 맺히기를 

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려 본다. 할렐루야! 아멘. 

2008년 9월 28일 @ 

~%，.，，.의 { 

'1룸의 열훌는 차나밀.!I 훌훌훌 

·얻드.". Øf1.IO/I때넙rrew ，.’'U"，야4 

나는 '1도될 때 학나닙의 윌씀을 칠수록 많。l 인용한다. 

。 I]'"!ol 나의 '1도애| 크나큰 도울。! 되는 것을 셔|렴하고 있다. 

성 헝매|서 내 마을에 특렬히 억펀 구실슬 담동해 주시믿 

나는 즉시 그 윌씀슬 까지고 보좌 얄애| 나악't 

그 작속에 대하역 하나닙 깊억| 단원한다. 

。| 습관으로 인하역 나으| 싣앙응 뎌혹 융성해지고 

하나삽으| 럭속억| 뎌혹 믿담해지며 

하나닙으| 뚱에| 뎌혹 윌 ~I해 까는 것을 느"1고 있다. 

。|로써 나는 하나님요| 뚱에 따라 '1도학'1들 배웠고 

학나님의 뚱대로 '1도힌 。|상 응답슬 밭을 수밖에 없다는 

굴흔 획싣(요윌 5:1 냐)슬 또한 까지꺼! 되섰다. 

'1도눈 물과 맡다. 

울。|란 좋응 얻료't 공듭되억야맏 실 iIl 억 요른다. 

'1도의 얻료는 하나일으| 윌슴。|다. 

그러므로 하나섬으| 윌씀을 '1도학는 마을￡로 

정성스칩꺼| 원。1서 배원야 휠 뿐맏 악니라 

그것。| 마을 속억| 새껴져 썽윌 속에서 같。t 울작。l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써갖에 대해서 실 얀다. 

자그마한 써삿 속억|는 료 。 t를드러 나무의 썽 명으| 핍。l 잠재해 갔다. 

학나님의 윌슴응 바로 。l린 써갖과 맡다. (밭전 1 :231) 

모두 그 속에 하늘으| 썽멍을 담고 없다. 

내까 밑을￡로 그것슬 마을억| 얀직하역 사랑하고 명 상한다런 

그것응 셔서승| 그려나 작쉽하껴| 붙악하고 성장하역 

마칩내 의으| 쉴매들을 뿔을 것。 l 다. 

윌슴을 심사숙고하랴. 

비록 지급음 나의 마을。| 자압고 축응 것 같흩지라도 

하나닙의 윌슴응 반드시 LH 속에서 활동학역 
l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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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자 성명 교구 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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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1686 

1687 

1688 

김해연 

김민영 

뭉크체체케 

바01라 

만라이 

번증석 

만라이 

조규석 

이순화 

한아름 

김현선 

지선민 

천은혜 

정소윤 

김미경 

정미진 

강명철 

임이랑 

남수현 

엉
 띠
 엉
 영
 잃
 

청년1부 

정년 1부 

외선부 

외선부 

외선부 

청년1부 

외선부 

장년3부 

장년2부 

청년 1부 

대학부 

중등3부 
==。닙 
"25""2응나 .... 

중등3부 

장년 1부 

청년 1부 

장년 1부 

청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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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부미(23) 

강석분(12) 

최규태(2) 

윤효순(2) 

백경옥(24) 

백경옥(24) 

석귀수(2이 

황정흐1 ( 1 3) 

박미순(15) 

김진흥(16) 

정예림(17) 

정예림(17) 

최미자(7) 

임은혀1(1) 

김영언(20) 

문현정(14) 

01口|자(4) 

백희숙(은퇴권사， 예루살럼 진앙대) 

* 증언교회의 안기측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온당 203.호 새가족 등록쉴로 오시기 tJl랍니다.짧 

예 행훤애 흑휴훌 첼영향 

찌 새 예를A，.해으 그라며l 0.V <r 11 . --11 -r를 n 를 
‘ r \ 
( ' ~\' 1 
、::-r 2006년 12월 ‘은퇴자 시상식’ 이 있던 날 위임목사님께서 “여러분은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남은 여생을 

、누/ 봉사하십시오라고 하시면서 모든 은퇴자와 65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에게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찬양 

으로 봉사하시다 하나님께 불리웅을 받으세요라는 격려어린 광고를 하셨다. 나는 당시 위임목사님의 지혜에， 아니 

주님의 놀랍도록 오묘핸 충현교회에 대한 맞춤형 섭리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모든 이에게 충현교회 예루살렘 
찬양대를 자랑하며 놀라우신 지혜의 성령께서 위임목사님에게 함께 챔l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였다. 
이후 2007년 1월부터 금요창양집회 때 예루살렘 찬양대는위임목사님과온성도들의 관심과기도에 힘입어 날로 

날로 좋은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남 · 녀 대원들의 모습은 마치 신랑 예수님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변화 
하는 것 같고， 남성대원들의 멋진 소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은혜로운지 매번 찬양 연습하기 전에 우리는 온 교 
회의 환우들을 위한 통성기도 시간을 갖는다. 예루살렘 찬양대 주보 한 면을 7}득 메운 환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250 
여 명의 찬양대원은 한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는다. 그분들의 쾌유를 위하여가 아닌 “주님이시여， 뭇을 이루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라고 말이다. 특히 육체에 연약함을 간직한 채 혼신을 다하여 십자가 복음을 외치시는 위 
임목사님을 위해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대원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드린다. 
충현교회의 복음사역 역사가 그러하듯 우리 모두는 50여 년간을 부족하지만 말씀 안에서 영육이 성장하여 왔다. 

이제 노년의 때에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찬양을 가슴으로 부르다가 천국 찬양대원으로 영원히 서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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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임 

1 닙 녀전도회회장월례회 
일시 28일(오늘) 15:10 
장소 1지회-405호 

2지회-408호 

3지회-409호 
4지회-410호 

2 안수집사월례회 
일시 : 10월 6일(월) 

새벽기도회후 

장소 갈렬려흩 

열 세 

동기순 타교성도(정복순 권 

사의 모친 ， 13교구 논현4구 

역) 19일 별세 ， 21일 장혜 

2 깅도화 타교성도(주영자 집 
사의 모친 최냥하안수집 

사의 장모， 5교구 대치6구 

역) 21일별세 ， 23일장혜 
3 조운숙 성도(정애순 집사의 

모친 김한익 성도의 장모， 

9교구 군자송청구역) 22일 

별세 ， 25일장혜 

4‘ 박순분 성도(조종진 집사의 
모친 권순화 집사의 시모， 

11교구 상계4구역) 24일 별 

세 ， 26일장혜 

5‘ 이재경 성도(이경순 집사의 
부친 이용수 집사의 장인， 

3교구 상록3구역) 24일 별 

세 ， 26일장혜 

때08 빼씨아전양연흩 

일 시 ‘ 9월 21일 ~ 12월 19일 

매주일 18:10 
장소 나시렛흘 

대상.모든찬양대원 

결 온 

1 김지호 군(김영권 집사 · 문 
인란 권사의 아틀 ， 13교구) 

과 박인지 cy(박운택 집사 · 
최영옹 집사의 딸， 9교구)10 

월 3일(금) 11:00, 갈렬리흩 
2 이진호 군(이용수 안수집 
사 강석분 권사의 아들 ， 12 

교구)과 김민영 앙(깅원근 

집사 박옥순 집사의 딸， 타 

교)10월 3일(금) 13:00, 갈 
렬리훌 

3. 깅동주 군(김갱회 성도의 아 
들， 타교)과 유재연 앙(유진 

규 집사 깅총수 집사의 딸， 

8교구)10월 3일(금) 13:00, 
현대컨벤션혜딩흩 2충 노툴 

레스흘 

4. 이용현 군(이성냥 안수집 

사 이성육 집사의 아들， 20 

교구)과 이민영 양(이정훈 

안수집사 길용채 권사의 

딸 ， 9교구) 10월 3일(금) 

15:00 ， 갈렬려흩 

5 최은석 군(최용성 씨 문성 

애 씨의 아들)과 오미연 앙 

(김춘자 권사의 딸， 2교구) 

10월 3일(긍) 17:00, 쩨딩의 
전당 모나크 2충 건벤션훌 

6 박임제 군(박선길 성도 추 
순욕 집사의 아들， 18교구) 

과 차유영 앙(차선용 써 이 

난실 권사의 딸， 타교) 10월 

4일(토) 12:00, 강남문화센 
터 1충다이아몬드흘 

7 박준영 군(박한규 집사 이 
정수 집사의 아들， 21교구) 

과 김현숙 양(김민형 씨 김 
성심 씨의 왈) 10월 4일(토) 

14:00, 강남예딩컨벤션 5충 
컨벤션훌 

쭈낀흉헌 

교피소식 

훌훌기 저댁삐삐rtJJ간핸령 

10월 8일부터 수요2부예배 및 금요찬양집회 시ζ을 저벅 7시로 변경합니다. 

(금요일 기도원집회 시간도 저벅 10시 30분으로 변경) 

현재 충현동산을 이용하고 

계센 분들 중에 봉분을 E될지 않고 

‘ 펼평하게 매질팅}는 방식인 평토장으로 
;홈패기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 : 충현동산 및 교회iX"무국(#4킹， 
i.' ' ,(4, 

1 0월 주일 및 수요며|배 기도 담당 

월 0己|
주일예배 (징뢰 찬양여|배 수요여|배 (권새 

II m W V 
(인수집새 

II 
신선길 엄복섭 김승곤 장철규 김태식 박원화 안숙자 서|더기수ι 

10 
12 김영달 함철주 0]보신 이창호 박석산 최옥숙 배영순 

19 김신국 진홍용 진학래 최윤덕 오순도 배「조 o 으 t 」L-떠oτλ 정진호 

26 조종환 김성호 박덕양 0]상해 조종민 김태식 장선복 ndlτt속》、 

새벽기도회 (9/2 9 - 10 / 5) 

제 101 3호 

양훨 충흰 지도으l 창 
띠 교회의 방때와 상급(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 
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의 세계(요 18:36) 
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 
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시용하여 주시며 영육 
을강건하게하소서. 

a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 : 18)로 세워지게 하 

소서. 

냉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녹 
19:1이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끼는 선 

교사， 보내는 선교샤 가 되게 하소서. 

딩 1 . 1 . 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 
의 영흔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딩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 
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l며 예루살렘 찬 
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 

로풍성하게하소서. 

a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이 복음을 전 
하능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 
시설 건립과 수양관 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9/29 (월 ) I 9/30 (화) I 10/ 1 (수) I 10/2 (목) I 10/3 (금) I 10/4 (토) I 10/5 (주일) 

g 피택받은 일문들이 모든 교육(4. 6. ~ 10. 4.)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 
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 

소서. 설교자/기도Af l 김성관/정태동 | 최강전/최영인 | 이희식/김성현 | 이광현/김 광 | 강호성/안병택 | 윤요한/홍순애 | 최강전/김연식 
설 교 본 문 | 막 7:31-37 겔 14:1-1 1 겔 14:12-23 겔 15:1-8 겔 16:1-14 겔 16: 15-22 걸 16:23-34 

l 24밴 연속 기도실 : 본당 iHl호 I 

예배 담당 (1 0/1-1 0/ 5) 

날짜 여| 배 설교 사회 기 도 차'-' 이 ζ그t 훌톨원헌도집회 
10/1 수요 I 현숙한 여인 (잠 31:10) 김성관 목사 이희식 최하자 값비싼힘빠를주께 드린 (호산나 찬양대) 

10/1 수요II 예수께 나아가 (멤전 2:1-5) 박용현 목사 김창성 김필순 예수 앞에 나오연 (실로암 찬양대) 
부서 일시 자。-λι 

10/3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김준희 예루살렘 찬양대 / 선명환안수집사가족 / 바리톤오상덕 

10/5 주일 I 여호와를 찾으라 (사 55:6-9) 윤요한 목사 박준식 신선길 〈예배 전찬양〉 

10/5 주일 II 여호와를 찾으라 (사 55:6-9) 장 훈 목사 정충신 엄복섭 그 큰 일을 행하신 외 /소프라노 안설희(임P~누엘 찬양대 솔로O얀) 

14교구 9월 28일(오늘)， 14:00 베다니흘 

19교구 9월 28일(오늘)， 14:00 저12교육관 2층 A흘 

20교구 9월 28일(오늘)， 14:00 갈럴리흘 

24교구 9월 28일(오늘)， 14:00 제2교육관 4층 
10/5 주일 m 여호와를 찾으라 싸 55:6-9) 김성관 목사 정진호 김승곤 거룩 거룩 거룩 외 /플룻 김유경(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정년2부 9월 28일(오늘)， 1 2:15 저12교육관 2층 

10/5 주일 W 여호와를 찾으라 싸 55:6-9) 이재영 목사 윤수일 장철규 냐같은 죄인 살리신 외 / 알토 이상민(할렐루야 찬양대 솔로이스트) 장년1부 9월 28일(오늘)， 12:20 제 1교육관 507호 

10/5 주일 V 여호와를 찾으라 μ} 55:6-9) 양재웅 목사 이광현 김태식 우리 주 십자가 외 / 테너 이정덕(벤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장년3부 9월 28일(오늘)， 1 2:20 저11교육관 307호 

10/5 주일찬양 켓세마네 (마 26 :36-46) 김성관 목사 유재진 박원화 안수집사 중창단 · 만도린 연주대 . 11교구 장년4부 9월 28일(오늘)， 15:10 베다니흘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 쯤 031-766-5425) [ 섬·기·는·분· 틀 ] 

구 분 시 간 
I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OO(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금요찬앙집회 저녁 7 :3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분 시 간 장 -/ι‘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J!-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τ'5-% Ilr-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검z:.걷 cr 이4 규 8 • 오전 9: 00 제 1교육관 401호 

τ;><τ%3 1f-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τ7τETa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층 

장 소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1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 
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될니다 

본당 

본당 
본당 

본당 

Simu~an없JS trans떼ions in English, Chinese, J때anese 

and S~n 벼nguage are availabkl at the 많ven 0' clock 
wα해ip 않끼ce， 때 sti 때때n， Chinese, Mongolian, 
Rω없n， Hi때lar떼 Ir떼αleSian are 외sc aV8J빼kl at the 
One O' c뼈< Wonship ser끼ce 

구 분 시 간 장 -까L‘ 

갱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3: 10 베다니 흘 

소망부 오후 1 2: 15 갈렬리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 짜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7:따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엔 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우|임목사 김성관 

·시무장로 ·부목사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박인기 정진호 김익환 장 훈 이회식 
당회서기 에배위원징 충현기도원김 예배위원 선교위원징 에H 디부 교쩌원회 3교구 4교구 7교구 

김광남 이종석 임무천 진흥용 전홍렬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찌정위원장 친앙위원정 찌2교구위원장 앵징위원징 기획위원 5교구 2교구 18.교구 펀징국 6교구 

검단용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안통현 이재영 김준회 융수일 황진섭 유재진 

딩회부서기 소잉부징 기획위원장 애8따부정 에i!위원 1교구 1a교구 10교구 20교구 씨가즉양육부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강영구 김철규 양태선 유현철 탁정헌 

세1교구위원징 찌2교웹원징 23교구징 실로압진엠징 11교구장 
11교구 칭년1부 12교구 대학부 고등부 

이태식 박홍규 권병욕 조종환 배춘식 
김완수 최성득 최강전 박용현 강현철 

14.교구 g교구 23.교구 24.교구 9교구 
정년1부장 감사위원징 몽사위원정 새가족등록실장 자흥얻때부장 

이광현 강호성 융요한 김근영 박준식 
김영달 이실호 최지융 노영한 박철구 16.교구 21교구 15교구 17교구 8교구 
3교구정 기도월관리부징 시설영신부정 19.교구장 9교구정 최진철 정민권 김창성 이재현 
정청길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김영은 19교구 25.교구 
징년2부정 건축위원 재정위원 진도위원장 기획위원 

이달욕 장철환A 검숭곤 함철주 윤석민 ·강 도 사 신범식 ·남전도사강영기 
￡년부정 째징위원 감사위서기 17교구징 진도워서기 A셈부 외신부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선 
·여전도사 셰7f즉。꿇부정 g웹부징 건환{원장 선교위원 정년1부정 

잉창식 진학래 김신국 장숭규 전응배 융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옹Af워서기 동씬부정 1교구정 10교구징 20교구징 
15.교구 3교구 5교구 2교구 1 6.교구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신선길 유상태 
김정연 강덕필 최문실 전응회 김정자 

16교구장 찌정위원 셰1교뿜원장 없교육위원징 탁이부짐 
8교구 2Q교구 12교구 10교구 14교구 

박상대 깅규석 신팡철 정창수 엄복섭 
김정회 이복순A 류진회 한성임 임태주 
4교구 2 1교구 18교구 7교구 17교구 

용Af위원 6교구징 신교위서기 2교구정 1교램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전영회 이혜숙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김철환 Z교구 9교구 11교구 19.교구 6교구 
15.교구징 외신부장 4교구장 대학부징 O맨전S때정 황순란 김정운 강옥련 정원임 
김연태 김종홍 장철환B 정태통 이세영 1a교구 24교구 1교구 앙교구 
중등2부정 엉이부정 중등1부장 유이부장 정년2부징 

이성섭 장철규 이보신 이상해 김성호 • 전입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호등부징 21교구장 고등부정 13.교구정 5교구정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조충민 
8교구정 ·선교사송요한 

ll!1ill1'llI!’~ .. …111:.측，um:힘l ~ublished by Choonghyun Churc!Í-Press 


